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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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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노년기의 일상에서 행해지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유형별 수준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향을 점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265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

과를 보면, 부부, 자녀, 친구 및 집단 내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

의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집단 내 대인커뮤니케이션 수준이 우

울 감소에 미치는 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 폰을 통한 커

뮤니케이션 활동 수준이 높은 노인들의 우울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근로

활동을 통해 집단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노인들의 우울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노인건강에 미치는 향력을 실증적으로 드러내 보

여 주며, 노인의 우울 관리를 위한 다양한 보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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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간은 누구나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소망

을 가지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학문 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들 연구들

은 일상생활에서의 사회관계, 직무 등에서 겪는 스

트레스 및 과로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어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는 원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이진

우, 2010; 한 란·박현주·윤희상, 2008; Beehr 

& Newman, 1978; Ganster, Fox, & Dwyer, 

2001; Salmond & Ropis, 200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장수 소

망과 관련하여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 필수불가결

한 요소인 인간관계 속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주

목하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노인의 건강

과 가지는 관련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

로 주목되고 있는 우울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통계청의 201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5

년에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로 2005

년보다 약 200만 명 증가한 662만 4,000명이며, 

2060년에는 총 인구의 4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5). 이처럼 초고령사회

가 되면서 장기간의 건강한 삶에 대한 필요성이 증

가하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울증이다.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감정 중 하나이지만, 만약 반복되는 우울감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우울증이라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우울과 불

안은 노인의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

으로 꼽히는 부정적 정서이며, 이러한 정서는 치매, 

자살등과도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이꽃메·김화중, 2000; 엄태완, 2007; 염형욱 

외, 2014; 이인정, 2011; 정정엽·김대호, 201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7년에서 2011년간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자

료를 보면,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진료환

자가 2007년 47만 6,000명에서 2011년 53만 

5,000명으로 늘어났으며, 2011년 기준 연령별 진

료환자 가운데 70대 여성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60대 여성, 80세 이상 여성의 순으로 나타나 

우울증으로 실제 병원을 찾는 노인의 숫자가 증가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000년 43.2명에서 2010년 80.3

명으로 10년 새 거의 두 배가량 증가해 OECD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이 국내 평균치의 두 배에 달하며,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동기로 질병에 이어 우울증

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질병의 단기적인 치료를 넘

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일상에서의 관리가 강

조되고 있다.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 등은 물론 지

속적인 사회적 관계의 유지를 위해 공통적으로 강

조되고 있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홍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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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노인은 특히 신체적, 인지적 퇴화를 비롯하

여 직장으로부터의 퇴직, 자녀의 출가 및 배우자의 

사망 등 다양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집단이다(이

명선, 2009). 이러한 신체적, 인지적 퇴화에서 빚

어지는 문제라든가 나이차로 인한 세대 차이 때문

에,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부터 외부에서 만

나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노

인들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소외를 경험할 수 있

다. 또한 노년기에는 평생을 해온 일로부터 은퇴하

게 되는데, 이 때문에 노인들은 일을 통한 본인의 

전문성을 상실하면서 무력감을 경험한다. 이 시기

에 경험하는 소외감, 상실감, 무력감 등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감소는 노년의 우울증과 같은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노년기의 커뮤니

케이션 소외와 우울증은 깊은 관련성을 가질 수 있

음을 예측할 수 있다. 노년이 되어서도 가족과 친

구, 집단(주변 모임)의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분명히 우울감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가족 간, 친

구 간 대인커뮤니케이션이 많고 휴대폰을 통한 대

화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하는 노인들일수록 소

외감을 낮게 느끼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불안감이나 우울감 없이 오

래 산다는 점을 가정해볼 수 있다.

보건학이나 예방의학 부문에서는 우울에 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 왔다

(김귀분·김현아·석소현, 2008; 김종인, 2010; 

윤병준, 1995; 이난희, 2014; 이소 , 2014; 이승

욱 외, 2007; 천성수, 2001; 한소현, 2012). 하지

만 사회적 측면에서 인간관계나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우울감에 미치는 향에 대

해서는 그 중요성이 많이 간과되어 왔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토

대를 이루는 사회적 요소인 커뮤니케이션이 노인

들의 우울감에 얼마만큼의 향을 미치는지를 연

구하고자 한다. 노인들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

동 수준의 차이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점검한 연

구들이 미미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노인커뮤니

케이션 연구에 기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헌연구

노년기의 우울과 커뮤니케이션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서로 

건강한 사람에게도 때때로 일어나는 정서 상태 중 

하나이고, 우울 자체가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일할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WHO, 2013). 

우울은 정상적인 기분 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

에 있으며 근심, 침울감, 실패감, 무력감 및 무가치

감을 나타내는 정서장애(Battle, 1978)이다. 우울

은 우울증과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많은데 우울증은 정신과의 전문용어로서 울적

한 기분을 억누른다는 뜻이며 넓은 의미의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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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부르며, 또한 여기에 비해서 우울은 울적함

을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보다 넓은 정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김도환, 2001). 우울은 노인의 삶

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신체적·인지적, 그

리고 사회적 문제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적절히 관

리하는 것 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오인

근·오 삼·김명일, 2009)

특히 우울은 정서적 증상, 인지적 증상, 생리적 

증상 등 3가지로 크게 나뉘어 개념을 구분하기도 

한다. 우선 정서적 증상의 우울은 우울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슬픈 감정과 외로움, 공허함을 느끼며 

흥미와 기쁨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지속적 우울정서가 우울 정서의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Hamilton, 1982). 인지적 증상의 우울은 우

울한 사람이 보이는 독특한 인지적 증상과 연관된 

개념을 말하는데 주로 자기비난과 자기비하를 하

며 죄의식과 무가치감을 느끼고 사고력 및 주의력 

저하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또한 무력감과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보이며 자기자신, 자신의 세계, 자

신의 미래에 대해서 비틀어진 태도와 인지적 왜곡

을 보인다(Beck, 1977). 또한 생리적으로 나타나

는 우울증은 불면증, 식욕감퇴, 체중감소, 피로감 

등의 증상으로 설명된다. 임상집단적으로 우울증

이 생리적으로 나타날 때는 신체 생리적인 현상으

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사회적 관계의 손상에 대해 

우울의 향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실제적

으로 정상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손상이 생리적 증상으로 오게 되므

로 생리적 우울 증상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혀지고 있다(한유진, 1993; Hamilton, 1982; 

Rutter, 1986).

세계보건기구(WHO)의 2012년 우울증 통계자

료에 의하면, 한국의 7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세계 1위로 10만 명당 116.2명이다. 65세 이상 노

인 29.2%가 우울 증세를 느낀다는 것이다. 보건복

지부는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에

서 정신보건을 하나의 중점과제로 보고, 우울증을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시키는 것과 노인우울증 

증 상 증상 내용 주장자

1.정서적 증상
우울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슬픈 감정과 외로움, 공허함을 느끼며 흥미와 기쁨을 상실한다. 이와 같은 우울정서는 

우울의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Hamilton(1982)

2.인지적 증상

독특한 인지적 증상을 나타내는데 자기비난과 자기비하를 하며 죄의식과 무가치감을 느끼고 사고력 및 주의력 저

하가 일어난다. 또한 무력감과 미래에 한 절망감을 갖는다. 자기자신, 자신의 세계, 자신의 미래에 해 인지적 

왜곡을 보인다.

 Beck(1977)

3.생리적 증상

우울한 사람은 불면증, 식욕감퇴, 체중감소, 피로감 등의 생리적 증상을 나타낸다. 임상집단 우울개념 정의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손상에 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나 정상집단을 상으로 하는 우울연구에서는 사회적 관

계의 손상이 증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Hamilton (1982)

Rutter(1986)

한유진(1993)

표 1  정서적·인지적·생리적 증상을 동반하는 우울



72 광고PR실학연구

치료율을 2006년 23%에서 2020년까지 30%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포함시켰다(이난희, 2014). 

노인들은 죽음, 은퇴, 노화와 같은 상실을 경험

할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기 때문에 노년기

에는 우울이 가장 보편적으로 흔히 나타나게 된다

(김도환, 2001; Atchley, 1994). 노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생활 스트레스는 우울의 주요요인이며 노

인의 삶의 질에 많은 향을 주게 된다(이혜자·신

명옥·신윤아, 2003). 기존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우울에 대해서는 관리와 치료가 가능한 정신장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이승환·정 조, 2002),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서비스와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Mecocci, Cherubini, Mariani, Ruggiero, 

& Senin, 2004). 이러한 우울 피해의 노인들은 신

체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 저하로 연결되어 수면

장애, 양결핍, 사회적 관계망 축소, 반복적 자살

생각으로 이어짐으로써 결국 삶의 질을 급격히 낮

추는 주요 원인이 된다(김미혜·이금룡·정순둘, 

2000; 양순미·임춘식, 2006). 

수명의 증가는 인간에게 긍정적이지만은 않고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며 건

강문제의 의료적 부담 증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

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최재성과 장인협(2007)의 연구는 노년기의 우

울증은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적 사정

의 악화, 사회와 가족들로부터의 소외 및 고립, 일

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의 불가능,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환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이 원인이 되어 늘

어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노화로 인한 신

체적 질병과 함께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소외

에 주목하고 있다. 노년기는 자녀의 독립, 배우자

와의 사별, 신체적 문제로 집안에 주로 머물게 되

면서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게 되고 이것이 커뮤

니케이션 활동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우울의 원

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2015년 보건복지부가 우울 증상을 겪는 41.2%

의 독거노인을 위해 노인복지관 활동 참여유도, 심

리 상담치료 제공 등으로 이루어진 친구 만들기 사

업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의 우울

감 점수가 9.08에서 7.51로, 자살 생각 점수는 

18.26에서 9.94로 낮아졌다고 한다. 특히 연구조

사에 따르면, 노인복지관 같은 기관을 찾아 상담 받

으며 친구와 이웃 간의 대화를 늘리고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울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

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한편, 노인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우울과의 관

계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상에서의 활동수준과 관련

된 신체활동과 근로활동에 주목한다. 커뮤니케이

션 활동에 있어서 신체활동은 피로감을 느끼지 않

고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어떠

한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힘이나 에너지동력으

로서 효과적인 유지능력을 발휘해 주기 때문에 커

뮤니케이션 활동의 필수적인 조절변인이 될 수 있

다. 근로활동은 경제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정신적

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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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지닌다. 일은 개인에게 자아정체감을 심어주

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성되기

(Havighurst, 1968)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조절적 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두 가지의 조절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향이 다르

게 나타나는 가를 점검하고자 한다. 

신체활동을 통해 확보된 체력은 인간이 일을 실

행하는 데에 필요한 신체의 기초적인 또는 전문적

인 작업능률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의 일이

나 수행능력과 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울에도 

향이 있을 것으로 추론한다. 신체활동에 지속적으

로 참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하

여 고독감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들의 체육활동 빈도가 많아질수록 고독감이 감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육활동의 참여를 통하

여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소외감과 

정체감의 위기를 중재하고 친 한 사회관계를 형

성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고독감을 극복할 수 있다

(강호정·김경식, 2007). 여가스포츠 활동의 참여

빈도가 높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도 

고독감의 하위요인인 소외감과 사회관계·역할상

실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윤귀현, 2009). 따

라서 노인들의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독감

과 소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신체활

동을 통한 체력보강이 필요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취업은 

직업을 통해 노인에게 중년기와 같이 활동을 유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다. 외로움과 소외감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가

장 큰 심리적 고통이 되기 때문에 직업을 통해 사회

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노인에게 큰 의미

를 줄 수 있다(전지원, 2005).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근로활동(일)에 대한 중요성을 연구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과 근로활동에 따른 우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기

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활동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자아

통합감 등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며 성공적인 노

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인협과 최성재(1997)의 연구에서 노인

은 사회적 활동의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

도와 심리적 안녕 자아통합감의 수준이 높아졌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

들에 비해 생활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노인의 대인적 상호작용이 생활만족에 긍

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노인의 

근로활동은 노년기 연장에 따른 역할 상실에서 오

는 심리적 부적응현상과 상실감, 경제적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면에서 더욱 노인의 생활만족에 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 고려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

우, 직장을 조기 퇴직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 큰 문

제점을 안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실감, 무능력감 등의 정

신적인 압박감으로 개인 건강에 미치는 향이 무

척 클 수 있다. 노인의 근로활동은 소득을 안정되

게 유지하여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

켜주고 건강유지와 여가활동 증진, 사회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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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시켜 줌으로써 노년기를 더욱 윤택하게 보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적절한 활동수준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삶에 생기를 넣어주고 그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김애순, 2000). 결국 이러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근로활동이 우울에 유의미한 조절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노년기의 우울을 관리하는 데 커뮤니케이션 활

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커뮤니케이션과 

우울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노년기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일을 

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한

다. 노화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다양한 활동에 변

화를 가져온다.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가족 및 친구

관계와 집단활동 등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여러 활

동을 통한 친 하고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노년기에 건강할 경우 자녀나 타인에 대

한 의존도를 낮춰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질병이 없는 노인은 질병이 있는 노인들에 비해 삶

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권중돈·조주연, 

2000). 

노년기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활

동은 대인적 커뮤니케이션과 뉴미디어릍 통한 커

뮤니케이션 활동을 들 수 있다. 가족, 친구, 소집단 

활동 등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은 노년기의 소외

와 외로움 등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활동이 

된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커뮤니케

이션이 가능해지면서 노인들도 이메일, 채팅, SNS 

등을 통한 활동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커

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노년기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노년기는 성인자녀가 출가하므로 커뮤니케이션 활

동의 핵심은 부부 간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밖에 없

다. 부부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함께 사는 방법

을 배우고 자신과 상대방의 역할과 목표를 알게 되

며 사랑과 존경을 나타낼 수 있다(Duvall, 1977). 

하지만 부부갈등 요인 중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요

인이 가장 큰 향을 미친다고 한다. 노년기의 부

부 간 커뮤니케이션은 자유스럽고 원만한 부부관

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부부애정과 함께 중요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박지은, 2000). 따라서 노

인에게 있어서 부부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고 

원만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지대한 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특히 노년

기의 부부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벗

어나서 자기생활을 가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만족

감의 독립생활을 갖게 되며, 더욱 부부 서로에게 보

호의식을 갖게 되는 존재가 된다. 따라서 노년기의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좌우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노년기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부부 간의 친

감이 증대될 수 있는 시기이지만 한국 가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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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심의 생활보다는 자녀중심의 생활임을 고려

해 볼 때 자녀들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박지은, 2000). 노년

기가 되면 이러한 자녀와의 관계가 역전되어 자녀

들이 나이든 부모의 보호자와 조력자로 얼마나 역

할을 해주는가가 정신적·경제적 측면에서 노년기

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따라서 자녀와의 다

양한 방법을 통한 자녀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우울 

등의 심리적 안정감과의 관련성이 높을 수 있다(김

용구, 1993).

부부나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노년기

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친구와의 커뮤

니케이션을 들 수 있다. 양수아(2015)의 연구에 따

르면, 대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중 친구관계는 비슷

한 또래로 서로 간의 관심사나 호감이 비슷할 때 그 

관계가 잘 형성되고 유지되며, 친구 관계는 동시대

의 사람들로 같은 시대의 사회화를 경험하므로 많

은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친구관계는 부모

와 자녀관계에서 할 수 있는 대화의 내용들과는 또 

다른 역의 대화를 더 풍성하게 나누며 서로의 내

면적 감정에 대하여 같은 눈높이로 공감할 수 있는 

관계이다. 비슷한 사회화를 경험하므로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내용들도 많고, 자기노출대화에서 좀 

더 친근하고 쉽게 이해·공감의 긍정적인 피드백

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친구 사이의 관계가 지속될

수록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경험 또한 많아져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더욱 활발해지게 된다. 

노인들의 경우에 특히 오랜 친구와 만남과 대화는 

노년기의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우울에 향을 줄 

수 있다(양수아, 2015). 따라서 노인들의 동창회

나 동호회 등의 참여는 물론 복지관이나 경로당의 

친구들과 여가활동 및 문화 활동으로 맺어진 친구 

관계는 노년인생에서 중요한 대인 간 커뮤니케이

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노년기에는 가족 및 친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외에도 집단에 참여하면서 노년기의 외로움과 소외

를 극복할 수 있다. 사회활동은 새롭고 다양한 경험

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

게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활동

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이 증진되고(Rowe & Kahn, 

1998),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게 된다(김욱, 2006; 

양순미·홍성례·강경하, 2004). 노년기에는 안

정된 경제적 기반 혹은 시간적 여유로, 동창회나 

취미활동 단체 등의 각종 모임에서 더 다양하고 많

은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유로운 여건을 갖게 

된다. 노년기의 집단적인 활동을 통한 다양한 사회

활동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노인의 정신적 건강

과 심리적 만족감, 더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신계수, 

2012). 

기존 연구들은 자원봉사나 여가,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그렇

지 않은 노인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높고, 우울감은 

낮게 나타나고 있고(이혜자 외, 2003), 노인교육에 

참가한 노인들이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에 비하여 

고독감이 낮다(이진희·김욱, 2008)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유용성을 느끼고 고독감, 소외감 등의 부정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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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경감시키며,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며, 

적극적인 복지관 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성공적인 노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

켜 나갈 수 있다(이상구·박인수·김지은, 2006).

노년기에는 가족(부부, 자녀) 간의 커뮤니케이

션 활동과 대인(친구, 집단)커뮤니케이션 활동 등

을 통해 사회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찾고 신체적, 정

신적 건강문제 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노년기의 뉴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오늘날 노인의 삶은 다양한 뉴미디어들을 활용할 

수 있을 때 더욱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형태

로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나 모바일 폰

과 같이 뉴미디어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있

다면, 청력이 저하되더라도 문자나 채팅을 통해 커

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가족 및 대인커뮤니케이션 활동 이외에도 뉴

미디어 등을 통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노

년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며 노인 우울증이

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대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휴대전화의 

적합성에 대해 연구한 배진한(2001)의 논의에서

도 휴대전화가 점차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교적 커

뮤니케이션에 적합한 도구로 사용되어 가고 있다

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휴대전

화의 매체 접속성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

단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이 되어서 아들, 손자까지 다

양한 세대 가족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많이 

할 수 있고,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원활한 커

뮤니케이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뉴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이라면, 더욱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가지며 세대와 세

대를 연결해주는 도구로서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뉴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다면, 노

인의 건강인식과 우울증 예방이라는 차원에서도 

긍정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노화와 함께 물리적인 건강상태, 인지능력의 저

하 등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저하된다. 청력, 

목소리, 말하는 속도 등의 변화로 노화와 함께 커뮤

니케이션 스킬은 감소되게 된다. 또한 노화와 함께 

복잡한 문장의 기술이나 이름 등의 망각 등이 나타

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저하되게 된다. 이러한 노

년기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변화는 점차 사회적

인 관계를 축소하게 되어 노년기의 소외를 가중 시

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년기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변화가 가져오

는 사회심리학적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

직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

인들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수준이 우울에 미치

는 향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채

우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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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의 근로활동 및 신체활동 수준과 커뮤니

케이션 활동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있어서 신체활동은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

하며 어떠한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힘이나 에너

지동력으로서 효과적인 유지능력을 발휘해 준다.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우울에 향을 미치

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절변인의 역할을 할 것으

로 추정된다. 

아울러 신체활동과 관련있는 근로활동 또한 경

제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

켜주는 수단으로서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

를 지니는 활동이다. 일이란 모름지기 개인에게 자

아정체감을 심어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

성에도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Havighurst, 

1968).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신체활동

과 함께 근로활동도 커뮤니케이션이 주는 효과들

에 향을 미치는 조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목적인 노인

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우울에 향을 미치는 지

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신체 활동과 근로활동이 중

요한 조절변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어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본다. 

신체활동과 커뮤니케이션 활동

인간은 대부분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간의 삶에서 생활의 목적은 각각 다양하게 나타

난다. 각각의 삶에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건

강한 신체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건

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양소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체력 증진이 이

루어져야 한다. 체력(Physical Fitness)이란 인간

의 생존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신체적 능력을 말한

다(김동주, 2006). 또한 인간다운 생활 가운데 가

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하는 것이며, 과거

에는 건강의 개념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말

했으나, 현재에는 환경에 적응하여 그 사람의 능력

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그 의미가 크게 

확장되었다. 건강은 체력과 접한 관계를 가지며 

신체활동은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과 트레이닝 등

을 통하여 체력의 보강과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다. 

체력은 크게 적응력과 활동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적응력은 인간이 처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에 대응하여 생리적으로 항상성(homeostasis)이

라는 생체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김동주, 2006). 특히 이러

한 적응력을 해치는 환경의 변화나 자극으로 물

리·화학적 스트레스로는 기온·기압·습도·가

속도·화학성분 등이 있으며, 생물적 스트레스로

는 세균·바이러스·기생충 등이 거론된다. 생리

적 스트레스로는 공복·불면·갈증·피로 등이,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로는 불안·긴장·고민·

비애 등이 주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인간은 이와 같은 환경적 자극들을 적응력으로 이

겨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활동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김동주, 2006). 결국 인간의 활동

력은 인간에게 부여된 신체적 자질을 보다 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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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개발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생산성을 높

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활동력을 흔히 체력

(Physical Fitness)으로 정의하는데 체력이란 용

어는 학자에 따라서 그 목적·방법의 가치에 따라 

견해를 달리한다. 무엇보다 W.H.O.(1967)는 체

력을 주어진 상태에서 근육운동이 요구되는 작업

을 유지, 증진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규정한다. 또한 피로 없이 일상생활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나 사태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힘 및 에너지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박철빈, 1982). 

또한 건강관련 체력은 생리학적, 물리화학적, 생물, 

정신, 심리적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되는데, 이

처럼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과 관련된 체력은 일반적

으로 심폐지구력(Cardiorespiratory Endurance), 

신체구성(Body Composition), 근력 및 근지구력

(MuscularStrength & Endurance), 그리고 유연

성(Flexibility)요인으로 본다(ACSM, 1991). 

결국 체력이란 인간이 일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

한 신체의 기초적 또는 전문적 작업능률의 총합(김

동주 2006)으로서, 신체활동을 통해 확보된 체력

은 인간의 일이나 수행능력과 접한 관련이 있고 

우울과 건강인식에도 향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고독감

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체육활동 빈

도가 많아질수록 고독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는 것이다(강호정·김경식, 2007). 이와 

유사한 다른 연구에서는 여가스포츠 활동의 참여

빈도가 높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도 

고독감의 하위요인인 소외감과 사회관계·역할상

실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윤귀현, 

2009). 결국 체육활동의 참여를 통하여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소외감과 정체감의 위

기를 중재하고 친 한 사회관계를 형성해나가게 

된다고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연

구결과들은 노인들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커뮤

니케이션 활동에 있어서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록 향력의 감소되는 조절적 역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활동과 커뮤니케이션 활동

노인들 중 근로(일)을 가지고 있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는 먼저 일상생활을 보내는 행태에서부

터 그 차이가 나타난다. 여기서의 근로(일)은 일정

액의 수입이 보장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하비거

스트(Havighurst, 1968)는 사람에게 있어 일이란 

경제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

다고 하 다.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자아정체감을 확

립하고, 자신을 발견하며 자신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일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신체적, 심

리적 변화와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변동과 경제적

인 이유 등으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일로부터 

물러나게 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변화의 삶을 맞게 

된다. 특히 일 지향적인 사회에서 은퇴는 고독감과 



노인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79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노후 생활에 대한 준

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사회생활의 위축, 생활수준 

저하, 의료비 부담, 역할 상실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갖게 된다(신계수, 2012). 스치노바츠(Szinovacz, 

1987)도 은퇴는 직업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

을 의미하므로 개인의 삶에서 은퇴를 어떻게 인식

하고 평가하는가에 대해 일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

성의 향력을 설명하 다. 이광규, 김태현, 최성

재, 조흥식, 그리고 김규원(1996)의 연구에서는 특

히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기에 일과 근면이 강조

되어 왔으며, 직업적 지위는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

른 향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왔기에 노년기의 

은퇴는 계속해 온 일을 그만둔다는 의미에서 더욱 

큰 상실감과 공허감을 느끼게 한다고 주장한다. 물

론 개인에 따라서 삶에서 일의 중요성이 크고, 생활

이 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을수록 은퇴로 인한 

변화와 위기감이 증대하여 부정적인 은퇴 태도를 

갖게 되기도 한다(Woodruff-Birren, 1983). 

일부 연구(노정옥, 2004)에서는 노인의 직업상

실이 사회적 역할상실로 이어져 낙담하거나 무기력

증에 걸리게 되고,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취업을 시도한다고 밝힌다. 즉, 노인의 근로

활동은 생계유지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뿐

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하

게 함으로써 역할상실에서 오는 무기력감과 상실감

을 없애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년기의 

근로활동과 노인의 성공적인 노년생활에 대한 관심

은 최근 노인의 취업 증가와 노인의 높은 취업욕구

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결국 노인은 일을 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고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

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윤택과 여유를 얻게 되는데

(신계수, 2012), 이는 오랫동안 종사해 온 자신의 

일은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명성과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Etzioni, 1995).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취업은 

결국 직업을 통해 노인에게 중년기와 같이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외로움과 소외감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

게 가장 큰 심리적 고통이 되기 때문에 노인의 직업

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

인의 삶에 큰 의미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전지

원, 2005).

노인의 근로활동은 소득을 안정되게 유지하여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건강

유지와 여가활동 증진, 사회적 지위를 유지시켜줌

으로써 노년기를 더욱 윤택하게 보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적절한 활동수준을 유지시켜줌으로써 삶에 

생기를 넣어주고 그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의미를 가진다(김애순, 2000). 

실제로 근로활동의 참여로 인한 사회관계망을 유

지하는 노인은 고립된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

고 노인의 우울증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으로도 나타난다(이수애·이경미 2002). 결국 이

러한 기존 연구들은 근로활동이 우울에 유의미한 

조절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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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배경에서 살펴본 기존의 문헌

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

하 다. 

• 연구문제 1: 노인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수준은 

우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가설 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활동 정도는 우울과 부

(－)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정도는 우울과 

부(－)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친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정도는 우울과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 집단내 대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정도는 우울

과 부(－)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 연구문제 2: 노인의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활동 수

준(인터넷, 모바일 폰 통화, 문자)은 우울과 어떤 관

계가 있는가?

• 가설 5. 노인의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활동 정도는 

우울과 부(－)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 연구문제 3: 노인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우울의 관

계는 신체활동 수준 및 근로활동에 수준에 의해 조절

되는가? 

• 가설 6. 노인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우울 관계는 신

체활동 수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 가설 7. 노인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우울 관계는 근

로활동 수준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연구방법

사전조사

본 연구 조사를 진행하기 전, 연구검증을 위해 <표 

2>과 같이 조사도구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

하는 사전조사를 2015년 10월 12일∼15일 사이

에 시행하 다. 사전조사 대상자는 서울, 안양, 의

왕 등의 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에 다니는 회원들 

중 총 50명(남 25명, 여 25명)을 대상(65∼84세까

지 연령대)으로 실시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 다. 

변인으로 선정한 요인들이 조사도구로 타당한지 

보기 위해 요인분석, Cronbach‘s α계수를 산출

하 다. 조사도구의 신뢰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서 남자 25명(50.0%), 여자 25명(50.0%), 연령에

서 65∼74세 34명(68.0%), 75∼84세 15명

(30.0%), 85∼94세 1명(2.0%), 학력에서 초등학

교 졸업 2명(4.0%), 중학교 졸업 2명(4.0%), 고등

학교 졸업 20명(40.0%), 대학교 졸업 이상 26명

(52.0%), 배우자 유무에서 있다 37명(74.0%), 없

다 13명(26.0%)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신뢰도 

검정에서 각 요인이 조사도구로서 신뢰할 수 있는

지 보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한 결과, 커

뮤니케이션 활동 .688, 집단 활동 .851, 근로 활동 

.480, 우울 .872, 건강인식 .781, 신체 활동 .690, 

자기효능감 .718로 나타났고, 직업 활동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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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인의 Cronbach’s α값이 .6보다 높게 나타

나, 조사도구로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전조사 실시로 각 변수들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의 타당성과 유의미한 결과들로 입증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중요한 조사 자료의 근거가 

되었다.

본조사 

연구대상과 조작적 도구 및 모형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서울, 경기)과 지방권(경

상, 전라, 충청, 강원)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

년층으로 설정하 다. 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 경

로당에 다니는 회원들 총 310명(남 155명, 여 155

명)에게 우편이용조사와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

하 다. 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신체활동이 가

능한 인지능력이 양호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

으로 하며,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구한 후 

실시했다. 수도권과 지역으로 나누어 할당표집을 했

으며,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결과 노년층의 남녀 

총 295명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서울, 경기) 175명과 지방권(경상, 전라, 충

청, 강원) 120명의 설문지에 대해 분석되었다.

주요 변인의 설정

노인의 대인커뮤니케이션 유형별로 일어나는 활동

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부부 간 커뮤니케이션, 자녀와의 커뮤니케이

션, 친구 간 커뮤니케이션 및 집단간 커뮤니케이션 

활동 정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 다. 

또한 대인커뮤니케이션 외에, 뉴미디어들을 통

한 커뮤니케이션도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

하다고 보고, 그 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뉴미디

어 커뮤니케이션을 또다른 독립변수로 추가하 다.

한편 신체활동과 근로활동은 조절변수로 설정

하 다. 신체활동을 많이 할수록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좋아지고 근로활동을 많이 할수록 경제적 도

움과 가족과의 화목을 이루게 됨으로서 좀더 활발

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

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조절변인 등을 통해 커

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질수록 우울이 줄어드는 결과

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절변수로 설

정하 다.

변수의 측정

①독립변수

앞서 언급한 우울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커뮤니케이션 활동 6 .688

집단 활동 4 .851

근로 활동 4 .480

우울 12 .872

건강인식 9 .781

신체 활동 4 .690

자기효능감 4 .718

표 2  각 요인별 신뢰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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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유형들은 일반생활 패턴에 맞춰 다음

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그 정도를 측정하

다. 1) 가족 간 커뮤니케이션(부부, 자녀) 정도, 2)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친구, 집단ᐨ공동체 모임과 공

식적 참여집단 커뮤니케이션) 정도, 3) 뉴미디어 활

용 커뮤니케이션 정도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측정을 위해서는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및 자녀

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김은지(2010)의 연구에서 

빌려온 각각 2문항, 친구 간 커뮤니케이션은 김명

자(1998)의 연구를 기반으로 2문항, 집단 내 커뮤

니케이션 활동은 신계수(2012)의 연구를 기반으

로 4문항을 가지고 측정하 다. 

뉴미디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은 카플란과 

하엔레인(Kaplan & Haenlein, 2010)의 논의를 

기반으로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휴대폰 하루 평균 

통화횟수,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문자 포함) 횟수

를 기입하도록 하여 측정하 다. 이는 각 별개의 

내용들을 개방형 질문에 답하게 하여 값을 구하

다. 특히 뉴미디어 이용 커뮤니케이션에서 SNS 이

용시간이 빠진 이유는 본 연구가 노인들을 대상으

로 하다 보니 시력저하나, 가입의 복잡한 절차 회피 

등으로 SNS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기 때문이다. 실제 사전조사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이용을 묻는 질문에서 50명 중에서 1명도 없다고 

대답하기도 하 다. 아울러 카카오톡 문자의 경우 

SNS에 해당되며,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트위

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카카오톡 문자는 많이 이용하고 있어 문자 메시지 

횟수에 포함하 다. 

②종속변수 

종속변인인 우울 측정은 예사배지 외(Yesavage 

et al, 1982)에 의해 개발되어 한국노인의 정서에 

맞게 기백석(1996)이 수정, 보완한 한국판 노인우

울 척도단축(GDSSF-K)을 사용하 다. 특히 전체 

15문항 중 본 연구와 어울리는 10개 문항을 추출

하여 사용하 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 다. 하지

만 데이터 수집 후 분석에서 2개 문항이 타당도를 

요인 문헌 문항 수 Cronbach’s α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활동 김은지(2010) 2 .605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김은지(2010) 2 .720

친구간 커뮤니케이션 활동 김명자(1988) 2 .673

집단 커뮤니케이션 활동 신계수(2012) 4 .799

근로 활동 근로시간으로 측정 개방형 질문 .701

신체 활동 원영신 등(2006) 3 .731

우울 기백석(1996) 8 .884

표 3  변인들의 신뢰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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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최종 분석에서는 이 두 

문항을 제외하고 총 8문항만을 활용하 다. 

아울러 조절변인인 신체활동과 근로활동 정도

는 우선, 신체활동은 원 신, 이 진, 이금룡, 그리

고 전용관(2006)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3문항을 

사용하 다. 근로활동 정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

우에 한해 근로활동 시간을, 주(2)회 × 하루(7) 시

간으로 그 양을 시간개념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하

도록 하는 개방문항을 통해 측정하 다.

<표 3>은 각 변인들의 신뢰도를 측정한 Cronbach’s 

α값을 보여 준다. 부부커뮤니케이션 .605, 친구

커뮤니케이션 .673, 자녀커뮤니케이션 .720, 집단

커뮤니케이션 .799, 근로활동 .701, 신체활동 

.731, 우울 .884로 나타나 모두 .6 이상의 값으로 

측정 도구로써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데이터 수집 및 표본의 특성 

표본 데이터를 구하기 1차적으로 문화센터와 노인

복지관에 다니는 65세 이상의 노년층 회원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임의

로 추출한 수도권(서울, 경기) 및 지방권(경상, 전

라, 충청, 강원)의 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 경로당

에서 얻은 65세 이상의 노인 주소지 310개에 수취

인부담 우편으로 설문을 보냈다. 우편을 이용하여 

회수된 설문 응답지는 156개 다1). 2차적으로는 

서울 1곳 경기 2곳의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경로

당을 연구자가 방문하여 직접 대면을 통해 응답을 

얻는 방법으로 실시하 다. 문화센터와 복지관을 

방문하여 선물을 제공하고 노인들에게 설문 응답

을 요청하 으나,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총 139개

의 응답만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1, 2차 데이터 

수집에서 얻은 총 295명의 설문 응답지가 최종 분

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성별, 학력별,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147명(49.8%), 여자 148명

(50.2%) 이었고, 학력은 고졸이하 162명(54.9%), 

대졸이상 33명(45.1%)이었다. 연령층은 65∼70

세가 168명(56.9%), 71∼75세가 66명(22.4%), 

76세 이상이 61명(20.7%)으로 65∼70세의 연령

층이 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와 관련된 질문사항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269명(91.2%), 없는 경우가 26명(8.8%)으로 나

타났다.

1) 우편 설문의 경우, 주저자(만 71세)의 지인 중 노인복지센터, 

경로당 등에 다니는 분들께 부탁하여 직접 그 지인들이 해당 

센터에 다니는 노인들께 박사논문을 위한 설문임을 밝히고 

노인들의 주소를 받아 주저자에게 알려준 후 주저자가 해당 

주소지로 수취인부담 회신우편을 보내 회수한 것이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친 이유로 다른 우편 수거와 달리 본 연구

의 우편 설문은 높은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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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먼저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는 <표 5>와 같다.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 

연구문제 1의 노인이 일상에서 접하는 사람들과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유형별 수준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하여 분석하 다. 

연구 결과, <표 6>과 같이 가설에서 제시된 유

형별 커뮤니케이션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부부커뮤니케이

션이 1만큼 증가할 때마다 우울이 – .426만큼 감소

항목 구분 N %

성별
남자 147 49.8

여자 148 50.2

연령

65∼70세 168 56.9

71∼75세 66 22.4

76세이상 61 20.7

학력
고졸 이하 162 54.9

졸 이상 133 45.1

배우자 유무
있음 269 91.2

없음 26 8.8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1시간 미만 95 32.2

1시간 이상 200 67.8

하루 평균 통화 횟수
9회 이하 169 57.3

10회 이상 126 42.7

하루 평균 문자 횟수
9회 이하 192 65.1

10회 이상 103 34.9

월 근로 시간

50시간 미만 53 18.0

50시간 이상 ∼ 100시간 미만 41 13.9

100시간 이상 38 12.9

결측 163 55.3

전체 295 100.0

표 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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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10.698**, p ＜ .001). 

부부간의 자연스러운 대화 수준이 높은 수록 우울

감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자녀 간 커뮤니케이션의 향도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F ＝ 125.470, p ＜ .001). 자녀커뮤

니케이션은 우울에 유의미한 부(－)적인 향을 

주었으며(t ＝ – 11.201, p ＜ .001), 자녀커뮤니

케이션이 1만큼 증가할 때마다 우울이 – 0.468만

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간 커뮤니케이션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β) t 유의확률 적응된 R 2 F

우울
3.678 22.934*** .000

.300 114.438
부부커뮤니케이션  – .426  – 10.698*** .000

우울
3.946 22.456*** .000

.300 125.470***
자녀커뮤니케이션  – 0.468  – 11.201*** .000

우울
3.679 21.759*** .000

.257 101.274***
친구커뮤니케이션  – 0.411  – 10.063*** .000

우울
4.290 24.906*** .000

.381 180.528***
집단커뮤니케이션  – 0.569  – 13.436*** .000

*** p ＜ .001

표 6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N Min Max Mean SD

부부커뮤니케이션 269** 2.00 5.00 3.97 0.69

자녀커뮤니케이션 295 2.00 5.00 4.15 0.63

친구커뮤니케이션 295 2.50 5.00 4.09 0.67

집단커뮤니케이션 295 2.50 5.00 4.02 0.59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  –  –  –  –  – 
근로활동 295 3.00 5.00 4.39 0.57

신체활동 295 2.00 5.00 3.93 0.67

우울 295 1.00 3.13 2.00 0.54

주 1: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변인의 기술통계는 통계분석에서 변수들의 연속성 문제로 산출값 없음.(SNS 사용 못한 자, 시간별, 횟수 등 평균 값 산출을 할 수 없

는 경우임) 

주 2: 배우자 사별 제외 

표 5  변인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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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결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101.274, p ＜ .001). 친구 간 커뮤니케이션은 우

울에 유의미한 부(－)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t ＝ – 10.063, p ＜ .001), 친구커뮤니

케이션이 1만큼 증가할 때마다 우울이 – 0.411만

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집단커뮤니케이션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 ＝ 180.528, p ＜ .001), 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은 우울에 유의미한 부(－)적인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t ＝ – 13.436, p ＜ .001), 집단 내 

커뮤니케이션이 1만큼 증가할 때마다 우울이 – 0.569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많이 할수록 노

인의 우울감이 감소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향이 우울감의 감소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음

을 보여 주고 있다.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 

연구문제 2의 노인의 뉴미디어 이용과 우울의 관계

를 점검하기 위하여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하루 평균 통화횟수, 하루 평균 주고받는 문자 횟수

를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뉴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수

준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뉴미디어 이용수준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

로 구분하여 더미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형의 설명력은 약 17.0%(R 2 ＝ 

종속변수 구분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β) t P-value adjusted R2 F

우울

　 (상수) 2.311 42.964*** 0.000

0.170　 21.014***

인터넷 이용시간　
1시간 미만  –  –  – 
1시간 이상  – 0.229  – 3.580*** 0.000

핸드폰 통화횟수　
9회 이하  –  –  – 
10회 이상  – 0.102  – 1.638 0.102

핸드폰 문자횟수　
9회 이하  –  –  – 
10회 이상  – 0.321  – 4.969*** 0.000

*** p ＜ .001

표 8  뉴미디어를 통한 SNS 활용의 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구분 N %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1시간 미만   95 32.2

1시간 이상 200 67.8

하루 평균 통화 횟수
9회 이하 169 57.3

10회 이상 126 42.7

하루 평균 문자 횟수
9회 이하 192 65.1

10회 이상 103 34.9

표 7  응답자의 뉴미디어 이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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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0)으로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F ＝ 

21.014, p ＜ .001).

뉴미디어 이용수준별로 우울에 미치는 향을 

보면, 인터넷 이용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우울

에 유의미한 부(－)적인 향을 주며(t ＝ – 3.580, 

p ＜ .001), 인터넷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에 비해 우울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핸

드폰을 통한 문자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 우울에 

유의미한 부(－)적인 향을 주며(t ＝ – 4.969, p 

＜ .001), 문자횟수가 9회 이하인 경우에 비해 우

울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핸드폰을 통한 통

화횟수는 우울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의 분석결과 

신체활동 및 근로활동이 노인의 커뮤니케이션활동

과 우울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보고자 한 연

구문제 3의 분석결과는 <표 9>, <표 10>과 같다. 

이는 배런과 케니(Baron & Kenny, 1986)의 위계

적 회귀분석을 이용해 검정한 결과다. 

먼저 조절변수인 신체활동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 으며 비교대상은 낮은 집단으로 

하여 더미처리를 하 다. 또한, 독립변수와 조절변

수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이 발견되어, 독립변

수를 평균중심화한 변수로 사용하 다. 평균중심

화한 결과 VIF값이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

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 효과를 보는 Model 3에서 모형의 설명력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상수) 2.000 89.047*** 2.106 68.730*** 2.122 66.269***

자녀커뮤니케이션  – 0.282  – 7.098***  – 0.245  – 6.273***  – 0.269  – 5.589***

친구커뮤니케이션  – 0.109  – 2.541*  – 0.101  – 2.451*  – 0.075  – 1.469

집단커뮤니케이션  – 0.374  – 7.717***  – 0.299  – 6.081***  – 0.233  – 3.851***

신체활동  – 0.247  – 4.898***  – 0.238  – 4.708***

자녀 × 신체활동 0.100 1.183

친구 × 신체활동  – 0.039  – 0.451

집단 × 신체활동  – 0.199  – 1.833

F 96.752*** 84.297*** 49.599***

adjusted R 2 0.494 0.531 0.536

△R 2 0.499 0.038*** 0.010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커뮤니케이션활동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신체활동의 조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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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p만큼 증가하 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p ＞ .05).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향에서 신체활동은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수준이 우

울에 미치는 향에 대한 근로활동의 조절 효과는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을 위해 조절변수

인 근로활동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

으며 비교대상은 낮은 집단으로 하여 더미처리

를 하 다. 또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항

의 다중공선성이 발견되어, 독립변수를 평균중심

화한 변수로 사용하 다. 평균중심화한 결과 VIF

값이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조절 효과를 보는 Model 3에서 모형

의 설명력은 약 1.4%p만큼 증가하 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p ＜ .05) 커뮤니케이

션과 우울 사이에서 근로활동은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절변

수인 근로활동은 우울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 ＞ .05), 집단 × 근로활동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났다(t ＝ – 2.194, 

p ＜ .05). 즉 근로활동을 하면서 증가한 집단커뮤

니케이션이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상수) 2.000 89.047*** 2.005 51.624*** 2.059 47.735***

자녀커뮤니케이션  – 0.282  – 7.098***  – 0.282  – 7.073***  – 0.248  – 4.061***

친구커뮤니케이션  – 0.109  – 2.541*  – 0.108  – 2.524*  – 0.110  – 1.810

집단커뮤니케이션  – 0.374  – 7.717***  – 0.372  – 7.191***  – 0.226  – 2.894**

직업활동  – 0.007  – 0.142  – 0.042  – 0.792

자녀 × 근로활동  – 0.044  – 0.543

친구 × 근로활동  – 0.000  – 0.001

집단 × 근로활동  – 0.231  – 2.194*

F 96.752*** 72.325*** 43.182***

adjusted R 2 0.494 0.492 0.501

△R 2 0.499 0.000 0.014*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커뮤니케이션활동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근로활동의 조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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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논의 

이제는 ‘장수’가 축복의 의미만을 가질 수 없게 된 

현실 속에서, 길고 긴 노년기를 어떻게 더욱 건강하

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

로 중대한 사안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사

회에서 노인의 건강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이미 전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었

기 때문이다. 친구와 이웃과의 접촉 및 가족, 친구, 

이웃, 동료, 종교 및 단체회원들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자아통합감 등에 긍

정적인 향을 미치며 성공적인 노화에 기여한다

고 한다(김정순, 1988). 이에 본 연구는 인간의 일

상적 삶에서 중요한 사회작용 활동인 커뮤니케이

션 활동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향을 우울에 초

점을 맞추어 그 향력을 점검하 다. 우울은 심리

적 현상이지만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노인 질환과 동반되며, 자

살의 전조현상이기도 하여 노인건강의 중요한 이

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인간의 일상에서 자아를 

표현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노동을 실행하기도 하

며, 지역사회 참여를 실행하는 중요한 인간 활동으

로 노인의 삶의 다양한 역에 향을 미치고 있지

만 이러한 향을 점검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노인의 커뮤니케이션 활

동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실증적으로 점검하고 

그 사회적 실증적 함의를 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일상에서 진행되는 부부나 자녀간

의 가족 커뮤니케이션, 친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또

한 집단에 참여하면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준은 우울에 유의미한 향을 주어 우울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에 참여하면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우울의 감소에 가장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뉴미디어(인

터넷, 모바일 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점검한 결과, 인터넷을 1시

간 이상 사용하는 집단과 모바일 폰을 통해 문자를 

10회 이상 주고받는 노인들의 우울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근로활동이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우울과의 관계에 미치는 

향을 점검한 결과. 근로활동과 집단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근로

활동에 참여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노

인일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신체활동의 유의미한 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는 노인의 건강관리와 관련되어 이

론적으로, 실무적으로 함의를 가진다.

먼저 이 연구는 일상에서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이 건강한 미치는 향을 점검한 연구들이 많지 않

은 상황에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이 연

구결과를 기반으로 하면,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향을 끼친다는 많

은 기존의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며, 부부의 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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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이 급격히 감소할 수

밖에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울을 예방하기 위

한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또한 자녀의 독립으로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

이 감소하는 시기의 노인들이 자녀와의 커뮤니케

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

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상담이

나 조언이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도 부모

님과 대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뉴미디어

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수준이 우울의 감소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노년기에

는 자녀와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

녀들의 부모와의 스마트폰 사용 등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노인의 우울 감소에 효율적인 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집단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노인의 경우 가장 우울

감의 감소가 크다는 결과다. 노년기의 특성상 부부

간,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

므로,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설이나 기관에서의 다양한 모임활동의 

증가가 효율적일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과거의 

학연을 기반으로 하는 동창회나 옛 직장 동료의 모

임 등은 해당하는 노인에게만 가능하여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의 장소

는 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사회교육 문화 및 체육

활동들을 통하여 생활의 변화를 갖게 하고 고독감

을 해소해 주고 노후생활의 만족을 얻게 해 주는 매

일의 노인 집단커뮤니케이션을 발생시켜 줄 수 있

는 장소다. 이러한 시설들을 더욱 확장해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게다가 근로활동을 통해 집단 내 커

뮤니케이션을 하는 노인일수록 우울이 감소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인이 

어떤 형태로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자연적으로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

회가 증가하고 이것이 우울의 감소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

하여 노년기 근로활동의 중요성과 활발한 커뮤니

케이션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이 있

다고 판단된다. 노인이 될수록 신체의 노쇠로 일을 

쉬어야 할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일을 그만두기

보다는 신체적 조건에 맞는 일을 가지고 활발한 커

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

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노인과 달리 왕성한 직업 및 근로활동을 

해야 하는 시기에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취업이나 

근로의 기회가 막힌 젊은이들이 겪는 우울증과 노

인의 우울증을 비교하는 것도 본 연구의 의의를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후에는 젊은이와 노

인 세대 간의 직업활동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비교하는 연구로 연구

를 확장할 것을 제안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인의 건강에서 커뮤니

케이션 활동이 차지하는 향력을 실증적으로 보

여 주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저하하

거나 손상된 노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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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노인의 대부분이 청각의 저

하나 인지기능의 저하 등의 노인성 질환을 동반하

고 있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손실이나 저

하가 우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편

의표집에 의한 조사결과이므로 이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상태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노

인복지관, 문화센터, 경로당 등에 나오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다. 이러한 결

과는 실제적 노인 모집단의 태도와는 차이가 존재

한다. 특히, 60세 이상의 20%가 혼자 산다고 하는 

보건복지부 전국 통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연구 결과의 해석에 있어 고

려해야 할 사항이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실제로 커

뮤니케이션 능력이 많이 저하된 노인이나 복지관, 

경로당에 나올 수 없는 독거노인, 시골거주 독신노

인 등을 포함한다면 전체적으로 연구결과의 일반

화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노인 우울과 관련

하여, 우울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들은 기존의 심리학 및 정신의학 부분에서 많

이 다루어 왔다. 특히 무엇보다 개인의 특질이나 

인간관계, 개인의 사회성 결여나 유전적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기존 연구들에서 찾을 수 있었다. 

우울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배경들이 연구의 깊이

를 위해 더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

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인들은 모두 심리

학 전문분야나 정신의학적인 부분에서 다루고 있

어서 본 연구의 중심 분야인 헬스커뮤니케이션 분

야와는 맞지 않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이에 순수하

게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부분만을 본 연구에서

는 다루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도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노인 우울증을 다룬 연구가 없어 오히려 

이 점은 본 연구의 의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 외에도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로는 뉴미디어 

이용 커뮤니케이션에서 SNS 이용 등에 대한 조사

가 빠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

카오톡 문자 등을 포함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 횟수

와 함께 휴대폰 이용횟수, 인터넷 이용횟수만 가지

고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측정하 다. 

SNS 이용횟수가 빠진 것은 실제적으로 페이스북

과 트위터를 이용하는 노인의 숫자가 많지 않고 카

카오톡 문자와 같은 문자 메시지는 많이 이용되고 

있어 현실적인 노인들의 태도를 반 한 것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뉴미디어 이용 커뮤니케이션이라

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존재한다. 차후의 연구에서

는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다. 아울러 휴대폰 이용횟수를 뉴미디어 이용 커뮤

니케이션에 포함한 것에서도 이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휴대폰은 집전화와는 개념이 다

른 뉴미디어로서 게임, 검색, 구매 등 다양한 이용

이 가능하기에 휴대폰 이용을 뉴미디어 활용 커뮤

니케이션에 포함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

된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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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터넷을 통한 검

색과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혜택을 바라고, 또한 편

안함의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자 하며, 최종적으로 

그로 인한 ‘안전감’과 ‘즐거운 삶’을 지향하고 있다

는 송기인(2012)의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오늘날

의 뉴미디어의 중심은 거의 휴대폰을 통해 삶의 질

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경우에도 휴대폰 이용횟수의 증가가 뉴미디어 커

뮤니케이션의 증가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며 이

는, 결국은 노인의 삶의 질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

는 것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나은 (2001)의 연구에서는 휴대전화가 지닌 

특성에 대해, 휴대전화는 개인 중심성과 통화를 원

할 때 기다리는 시간이나 적절한 장소를 찾는 과정 

없이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즉시

성이 강화된 매체이며, 소속 집단의 경계나 문지기

의 방해 없이 서로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는 점에서 직접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

힌다. 이런 휴대전화의 개인 중심성, 즉시성 및 직

접성이라는 특징은 다른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

보다도 확실히 송수신자의 직접적 의도대로 커뮤

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어 많은 부분에서 

젊은이들보다 기동력이 떨어지는 노인에게 매우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커뮤니

케이션의 중심에 서 있다. 노인의 생활도 이와 무

관하지 않다. 휴대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활

동의 강화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무

엇보다 휴대전화는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기에 자

신만의 통화 공간을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으며, 이

로 인해 통화 내용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줄어들게 

되고, 통화 상대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개방성

도 증가(김신동, 2001)됨으로써 노인의 우울을 감

소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판단을 증명한다. 

하지만 오늘날 뉴미디어 정책의 많은 부분들이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노인세

대가 뉴미디어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증가하는 노인인구 비율을 생각할 때 본 

연구가 제시하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이 노인 우울증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적 

함의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노인 커뮤니케이션 정

책의 새로운 개발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필

요성을 제안한다. 

따라서 노인의 우울을 감소하게 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폰을 활용한 다양한 앱의 개발과 스마트 폰

을 활용한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의 기회 제공이 향

후의 노인정책에서는 필수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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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Activities of the Aged on Their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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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activities of people aged 65 and above their 

depression.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communication activiti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face-to-face, group, and media. The sample group of this study was composed of men and women 

aged 65 and above from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and other provinces. In total, 178 responses 

were received. As for methodology, frequency and factor analysis,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The results show that communication of the elderl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depression. Especially, face-to-face communication with spouses and 

children, use of cell phones or other means of new media, group communication, jobs, and physical 

activities were the factors which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elderly’s depression.

Keywords: communication types, face-to-face communication, new media communication, group 

communication, jobs, physical activities, depression


